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오래된 책상과 철제 캐비닛에는 다양한 해양생물 
표본들과 실험 도구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작업대에서는 흰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이를 정밀한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다. 벽면의 원형 창문은 이곳이 선박 내부임을 알려준다.

가구부터 소품까지 20세기 초 해양 선박연구실을 그대로 옮긴 듯한 이곳은 종로구 삼청동 갤러리 바라캇
콘템포러리의 한 공간이다.

미국 작가 마크 디온(60)이 난데없이 갤러리에 연구실을 차렸다. 국내 첫 개인전 '한국의 해양생물과 다른 
기이한 이야기들'에서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의 건강과 해양생물 종 다양성 문제를 다룬다.

자연에 깊은 애정을 예술가 가진 마크 디온은 아마추어 생태학자이자 고고학자, 수집가로 전 세계를 탐험
해왔다. 인간이 이룩한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보여주는 작업을 선보이는 
그는 진지하고 비판적인 주제에 유머와 아이러니를 곁들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낸다.



연구실을 재현한 설치 작품 '한국의 해양생물'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영감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던 현장을 상상한 작업이다. 디온의 오랜 예술적 동기인 자연 세계를 향한 경이로움과 애정, 환경 위기
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의 고뇌를 전달하는 의도로 시작했다. 작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오브제들이 생생함과 감성을 더한다.

연구원들은 전시 기간 현장에서 해양생물을 그리는 세밀화가들이다. 완성된 그림은 연구실 벽면에 진열된
다. 세트와 배우처럼 연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의 일부인 셈이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흰색 가운 차림으로 나타난 마크 디온은 "지난 30여 년간 내 작업의 핵심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완성된 작품을 보는 것보다 스튜디오에
서 작가가 작업 중인 작품을 보는 게 더 흥미롭지 않나"라고 말했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박물관이 역사와 지식, 자연 세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온 기존 방법론을 비
판적으로 탐구해왔다.

'해양 폐기물 캐비닛'은 바다에서 건진 각종 사물을 정교하게 진열한 작품이다. 병뚜껑, 세제 용기, 유리 조
각, 플라스틱 부표, 어망, 칫솔, 낚시찌 등 온갖 이질적인 사물을 색과 재료, 형태별로 구분해 진귀한 물건
처럼 보여준다.

작가는 한국 민간 환경단체, 공공기관과 협업해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 해양 폐기물을 수집했다. 그는 
1996년 독일 발트해와 북해를 여행하며 수집한 사물들을 전시한 후부터 대형 캐비닛 작업을 이어왔다.

그는 "반도 국가인 한국에도 해양이라는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했다"라며 "작품을 통해 바다의 건
강에 대한 주제와 잊혀가는 바닷속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7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국내 첫 개인전 여는 마크 디온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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